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6.7.23.(목)

조달청, 무분별입찰 뿌리뽑는다…9개품목 입찰보증금 의무화

  - 무분별입찰 차단 근절로 계약질서 확립 및 건전한 조달시장 조성 기대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공공 조달시장 계약질서 확립을 위해 무분별
입찰 우려가 높은 물품을 지정하고, ’26. 8. 3. 부터 입찰 참가자 전원에게
입찰보증금을 납부받는다.

이번 조치는 물품 공급 능력이 없는 일부 업체가 무분별하게 입찰에

참여하거나, 낙찰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성실한 업체들이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조달 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조달청은 최근 3년간의 공고 건수, 업종 제한 여부, 평균 투찰자 수

및 낙찰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무분별 입찰 우려가 높은 9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

대상 품목은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약품분배기 및

포장기 ▲반도체검사기 ▲오실로스코프 ▲교육훈련장비 ▲진공증착기

▲헬멧 ▲적외선분광기다.

백호성 구매사업국장은 “공공조달은 무엇보다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페이퍼컴퍼니가 무분별한
입찰로 계약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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